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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다리가 되어 좋은 곳으로 연결하여 준다.

‘구름다리’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2012년 기존의 문고형태의 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주민공모를 통하여 짓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활동가, 이용자, 주

민 모두가 구름다리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좋은 경험들을 하길 바랍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한 문턱이 낮은 도서관

구름다리 작은도서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호반2차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4개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

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오전시간에는 어른들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공간이고, 오후에는 방과 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드나

들며 책도 읽고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긴급지원11989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구름다리 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긴급지원119사업을 통하여 도서관 입구에 위치하여 있는 화

장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지원비로는 부족하여 자부담(호반2

차아파트 입대회의 협조)을 추가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금액적

인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하지 못해 아쉽습니

다. 그래도 깨끗해진 화장실을 보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이용자들도 모두 흡족해합니다. 도서관 내부적 회의 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와 함께 했던 여러 번의 회의와 검토, 선택, 긴 공사의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이용자는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맞는 변기

와 세면대가 생겨서 좋다고 해요. 어른 이용자들은 냄새가 안 나서 

좋다고 하십니다. 어두웠던 내부가 저녁에도 밝아서 이용이 편리하

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어두침침한 화장실을 보며 무섭다고 했

던 어린이 이용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좋습니다. 여름

철, 장마철이면 지독하게 풍기던 냄새며, 그 냄새를 잡기위해 더 지

독하게 풍기던 락스 냄새가 사라진 것도 좋다고 합니다. 어두침침

한 화장실이 도서관 입구에 위치해있어서 도서관에 오갈 때 외관상

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며, 한결 쾌적해진 구름다리에서 보냈던 

평범했던 일상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가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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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다리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

간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 자라

는 우리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꿈쟁이들에게 행복한 화장

실을 만들어주고자 2017년에는 긴급지원119사업을 통해 화장실 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한층 더 편안한 공간이 되

었고요. 2018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누구나’가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도서

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름다리 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아파트 내에 위치하였다는 한계를 벗어나 주변 아파트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겠습니다. 이

를 위해 매 달 새로운 책을 구입, 비치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

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역할과 함께 공동체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겠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먼저 찾는 아이들은 오후가 되면 배고프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간식거리가 

있을 때, 작은 것 이지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을 때, 그랬던 2017년

의 날들이 생각납니다. 2018년도 아이들과 나누고 함께 행복한 일상

들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